
 

 

 

 

 리벨=아크 붕괴로부터 반년 뒤. 게임을 시작하면 가면무도회가 한창인 루시

타니아호에서 시작한다. 콘라드의 소개 중,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남자와 젊

은 마담의 대화가 끝나면 가면을 쓴 신사를 움직일 수 있는데, 우선 가면을 

쓴 신사의 목적지인 최상층의 프라이빗룸으로 향하자. 프라이빗룸으로 향하

기 전 콘라드와 무리들에게 다가가면 그들의 대화를 들을 수 있다. 또한, 무

도회장 밖에 있는 객실에 들어가면, 그곳에 있는 보물상자에서 각종 아이템

들을 얻을 수 있다. 나가기 전 뭔가 기척 같은 것을 느끼는 신사. 기분탓으

로 넘기며, 진행을 계속한다. 

한 길을 쭉 따라가면 프라이빗룸 앞의 검은 옷차림의 보디가드들이 저지하

는데, 남자는 가볍게 무찔러 버린다. 이제 방 안으로 들어가자. 방안을 조사

하다보면 스위치를 발견할 수 있는데, 화분, 책상, 전구, 꽃병, 양탄자의 스

위치를 누르면 비밀문이 열리게 된다. 단, 소파에 있는 스위치를 누르면 전

부 원상태로 돌아가니 주의. 비밀문이 열리면 이제 암호를 입력해야 하는

데, 2번째인 Ｏ Ｒ Ｐ Ｈ Ｅ Ｕ Ｓ가 정답이다. 문을 열고 방 안에 들어가, 아

티팩트인 [어리석은 자의 로켓]을 손에 넣는 남자. 그 순간 경보음이 울리며 

문이 닫힌다. 보디가드들이 달려들어 위협하지만, 남자는 어쩐지 천하태평

이다. 그러더니, 상당한 두께의 강철문이 박살나면서 아까 그 가면을 썼던 

남자, 케빈이 모습을 드러낸다. 

 

 바로 보디가드들과의 전투가 시작되지만,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크게 어렵

지는 않다. 가볍게 무찔러주자. 이들을 이긴 뒤에, 무도회장으로 돌아가다

보면 계속 전투가 이어지는데, 전투 전후로 HP를 신경 쓰며 아츠와 크래프

트를 적절히 사용하면 무난히 이길 수 있다. 

무도회장으로 돌아가면 아수라장이 되는 무도회장과 당황해하는 콘라드. 콘

라드는 케빈이 성배기사단의 수호기사라는 사실을 알고선, 예거병을 재촉하

여 어리석은 자의 로켓을 되찾으려 하지만, 케빈은 너무도 가볍게 제압하

고, 콘라드를 포획(?)한다. 뒤이어 단체로 달려드는 예거병들에게 싸늘한 

눈초리를 날려주던 케빈은 그대로 창문 밖으로 뛰어내리고, 그 순간 지나가

는 비행선. 케빈을 태운 소형 비행선은 그대로 자리를 떠난다. 

케빈과 주최자가 사라지고, 혼잡한 무도회장 인파 사이에서‘환영의 왕’이라

는 사람이 뜻 모를 불길한 말을 남기며 사라지는데...

 

 수호기사 전용기 메라카바에서, 케빈은 종기사들의 애정(?)어린 잔소리를 

들으며 알테리아법국으로 향한다. 그 와중에 세르나트 총장에게서 연락이 

오고, 세르나트 총장은 케빈에게 리베르에 있는 [회수물]의 처리를 부탁한

다. 그곳에는 새로 케빈의 휘하에 들어온 신참 종기사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

고. 케빈은 그런 세르나트의 결정에 당황해 하지만, 상관의 말이니 어쩔 수 



있나. 그렇게 새벽을 맞으며, 케빈은 홀로 리베르로 향하고, 부하들은 이번 

일의 뒤처리와 함께 법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한다.

  
 

 

장소가 바뀌어 정기선 그레트나호. 반가운 얼굴인 도로시와 재회를 하게 된 

케빈. 도로시와 대화를 즐긴 뒤,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누며 비행선 안을 돌아

다닐 수 있다. 이곳에서 모든 손님들에게 대화를 걸고 여기저기를 돌아다니

다 보면 어느새 비행선이 그란셀공항에 도착했다는 방송이 들려온다. 

  
 

 

반 년 전의 혼란은 사라지고 평화가 깃든 그란셀. 케빈과 도로시가 얘기를 

나누는 도중, 나이엘이 도로시를 마중나왔다. 알고 보니 도로시는 보스로 

취재를 하러 간 것이었는데 딴동네로 가버린 것. 케빈을 보자 놀라는 나이엘

은 도로시가 무슨 사고라도 쳤을까봐 안절부절하지만 곧 아니라는 얘길 듣

고 안심한다. 그리곤 도로시를 끌고 가버린다. 여전한 나이엘과 도로시에 

이어 나타난 것은 미리 케빈을 기다리고 있던 시드 중령. 

시드 중령의 안내를 받아 그란셀 대성당에 도착한 케빈은 그곳에서 호쾌한 

성격에 무섭기까지 한, 이번 일의 협력자인 티타의 엄마, 에리카 러셀을 만

나게 된다. 에리카는 협력자로, 이번 문제의 아티팩트의 발견자라고 한다. 

그 뒤 세 명은 그란셀대성당 지하로 내려가게 된다. 애거트를 향한 에리카의 

분노에 찬 목소리를 들으며 지하에 내려오면, 이내 막힌 곳에 도달하게 된

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 당황하는 두 사람. 하지만 이것은 암시라는 설명과 

함께, 케빈은 둘에게 믿을 수 있는 사람 이외에는 말하지 말라고 다짐하라면

서 메달을 꺼내들고, 빛과 함께 문이 생긴다. 

 

문 앞에 있는 곳은,‘시작의 땅’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그곳에는 얼마 전 발레

리아 호수에서 인양한 리벨=아크의 잔해가 보관되고 있었다. 에리카의 말로

는 인양 당시 강한 도력 반응이 나타났었지만, 순식간에 사라졌다고 하고, 

케빈은 힘을 잃은 아티팩트는 회수 대상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러자 에리카

는 아티팩트에 관심을 보이며 자신이 가져가겠다고 말하는데, 그때 뒤에서 

들려오는 어떤 여자의 목소리. 그리고 나타난 것은 리스 수녀였다. 

어쨌든 분위기는 진지했으나, 돌연 리스의 귀여움에 놀란 에리카는 늘 가지

고 다니는 소중한 티타의 사진을 꺼내들어 입이 마르고 닳을 정도로 귀여워

한다. 그때, 갑작스럽게 이상한 기운과 함께 뭔가를 느낀 두 사람. 당황하는 

가운데에 빛을 잃었을게 틀림없던 아티팩트가 빛을 내며, 그 안에서 지금껏 

발견되지 않은 입방체 모양의 아티팩트가 나타난다. 

  
 

 

 입방석을 회수한 뒤 밖으로 나온 케빈은 리스와 얘기를 하는데, 알고 보니 

두 사람은 아는 사이였다. 5년 동안 자신도 바뀌었다고 말하는 리스에게 케

빈은 최소한 말투만이라도 예전처럼 해달라고 말하고, 결국 예전처럼 편한 

말투로 대하는 리스. 그 뒤 가게의 남은 음식을 싹쓸이한 리스와 케빈은 백



화점 뒤의 누군가의 움직임을 눈치채고, 그를 유인한다. 그리고 항구에는 

어디선가 낯이 익은 사내가 헤매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자칭 엘리트 길버트였다. 케빈과 리스에게 딱 걸린 길버트는 당

황하며 비굴하게 구는가 싶더니, 비장의 오버머펫을 꺼내든다. 

 

BOSS. 길버트 , G-아파시 

길버트나 G-아파시나 둘 다 스테이터스 다운 공격을 하므
로 이를 조심하자. 
길버트는 체력이나 방어력이 낮지만, 동결공격을 하거나 
STR, DEF를 다운시키는 기술을 쓰는 등, 여러가지로 번거
로운 공격을 많이 하니, 길버트를 먼저 쓰러뜨리도록 하자. 
G-아파시의 크래프트 중 직선 거리 공격인 [브레이크 캐
논]은 캔슬이 불가능하지만, 발동까지 꽤 시간이 걸리므로, 
이를 노려 잘 피하도록 하자. 
맞을 경우 상당히 아프고, 거기다 방어력까지 감소하므로 
주의. 

 길버트를 혼내주고 심문을 하는 케빈. 어쨌든 결사 우로보로스의 일원이

니... 그 옆에서 진지하게 배가 고파 화난다는 이유로 반쯤 죽여도 되냐고 

말하는 리스 때문에 겁먹은 길버트에게, 케빈은 현상수배가 되어있는 길버

트가 어째서 그란셀을 돌아다니는지를 묻는다. 그 순간, 케빈과 리스는 또 

다시 알 수 없는 기운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갑자기 나타난 기묘한 모양

의 검은색 갑옷을 입은 남자가 나타난다. 그러자, 케빈이 지니고 있던 입방

석이 빛나기 시작하고, 주변은 삽시간에 빛에 둘러싸이게 되는데... 

그리고 그 둘이 정신을 차린 곳은 정체 불명의 공간.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

난 것일까? 

그런 의문속에서 제0화는 막을 내리게 된다. 

 

 


